
제주항공우주 호텔이 겨울철 따뜻하

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겨울에 온

(溫) 제주 패키지를 내년 2월 29일

까지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서귀포시 산방산

또는 오설록 녹차 밭이 한 눈에 보이

는 탁 트인 전망의 객실에서의 1박

과 제주 청정 식재료의 메뉴를 선보

이는 뷔페 레스토랑 한울에서의 조

식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제주의

유명 관광지를 최대 50%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G-PASS, 제주관

광공사 중문면세점 2만원 할인권 등

이 제공된다. 김경섭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 선샤인 그랜드

볼룸에서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갖고, 우수사

례 10건(지역단위 부문 2, 인증경영

체 부문 8)을 선정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친환경 콩을

직접 재배하고 지역 농작물을 수매

해 지역 농가들에게 소득을 창출하

면서 동시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

는 제주물마루된장학교 가 장려상

을 수상했다. 제주물마루된장학교는

아이들이 제주 된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까지 병행했다는 점에

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경섭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2019 농업

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를 갖

고, 우수사례 10곳(농식품부 장관상

6, 대한상의 회장상 4)을 선정 시상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흑보리 메밀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곡물 가공제

품을 개발 판매하는 제주마미 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주마미는 지

역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

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

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상생협

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확산하기 위

해 마련됐다. 김경섭기자

항공업계, 호텔과 식당, 영화관, 통신

사 들이 앞다퉈 최대고객인 수능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2020학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

험생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특별 할

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수험생과 가족을 위해

국내선 항공권 특별할인을 실시한

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15일부터 내

년 2월 21일까지 운영되는 특별할인

대상은 제주를 기점으로 김포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의 노선과 김포~

부산 등 모두 6개 국내선이다. 할인

율은 수험생 본인 20%를 비롯해 동

반자 1명에 대한 15% 적용이다.

티웨이항공도 내년 2월 17일까지

20% 운임을 할인한다. 적용 노선은

대구 김포 광주 무안에서 제주를 오

가는 국내선과 일본 마카오 홍콩 블

라디보스토크 등 일부 국제선이다.

다만 탑승 때 본인의 수험표나 대입

지원서, 원서 접수증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호텔가도 분주하다. 우선 제주시

연동 소재 메종 글래드 제주가 프리

미엄 뷔페 레스토랑과 중식당에서

오는 30일까지 수험생을 포함해 성

인 3인 이상 방문 시 각각 수험생 본

인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라

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오는 30일까

지 사전 예약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더 블루 뷔페 레스토랑 반값 할인 이

벤트를 실시한다.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험생은 반값, 함께

하는 동반 가족 3인까지는 30%를 할

인해준다. 호텔 신라스테이도 내년 1

월 31일까지 객실 패키지와 뷔페 할

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화관도 수험생 유치 경쟁이 뜨

겁다. 메가박스는 다음달 15일까지

수험표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6000원

에 영화를 제공한다. 롯데시네마도

같은 조건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할

인 이벤트를 이어간다.

통신사 또한 수험생을 위한 다양

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KT는 1999~

2002년생이 올해 말까지 삼성 스마

트폰을 구매하면 갤럭시 핏 을 증

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갤럭시 S

10시리즈, 갤럭시 노트10 시리즈, 갤

럭시 A90 5G 등 총 7종이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2000~2002년생 고객

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자랜드 U+

특가몰에서 삼성 노트북5, 삼성 갤럭

시탭 S6 10.5, DJI 매빅 미니 드론

등을 최대 39% 할인한다. 김경섭기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대표 포털

알바몬이 올해 1~3분기(1~9월) 알

바 시급 빅데이터(1400만건)를 분석

한 결과, 제주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14일 알바몬의 전국 광역시도별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을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세종시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9199원으로 1위를 차지했

다. 이어 서울(9038원) 제주

(8959원) 등의 알바 시급이 전국평

균 8937원보다 높다. 다만, 제주의

오름폭은 지난해 8310원(전국평균

8230원)에서 649원이 오르며 전국

평균 차액 707원 증가에 견줘서는

다소 작다.

제주지역의 알바 가운데 시급 순

위가 높은 업 직종은 ▷교육 강사직

1만2921원(전국 평균 1만1528원, 3

위) ▷생산 건설 노무 9188원(전국

평균 8780원, 4위) ▷유통 판매

8831원(전국평균 8707원, 1위) ▷외

식 음료 8824원(전국평균 8739원, 3

위) ▷문화 여가 생활 8774원 (전국

평균 8752원, 5위) 등의 순이다.

한편 전국에서 알바 시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8585원으로

제주와는 374원의 차이를 보인다. 경

북(8627원) 전남(8628원) 광주

(8 6 7 3원) 경남(86 9 5원) 대구

(8726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올 가을 풍수해로 당도가 떨어졌던

감귤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는 조짐

을 보이면서 향후 가격대 형성에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

합회 등에 따르면 극조생감귤 출하

가 한참이던 지난 5~6일 평균 경락

가는 5㎏ 상자당 6000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격 상승 요인은 최근 출하를

시작한 조생감귤의 품질이 극조생

감귤에 비해 좋아 소비시장에서 신

뢰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하고 있다.

최근 노지감귤 유통 상황을 보면

지난 13일 현재 감귤 출하량은 7만

4522t으로 감귤생산 예상량 52만

8000t의 14%가 처리됐다. 용도별로

는 도외상품 5만3353t, 수출 189t,

자가격리 8869t, 가공용 3801t, 군납

65t, 택배물량 등 8245t이 처리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산 극조생감귤이 고전한 것은

이른 봄철 강한 돌풍으로 인한 중결

점과 발생을 비롯해 8월 하순 이후

잦은 비날씨로 인한 병과(흑점병, 갈

색썩음병, 궤양병 등) 발생과 9~10

월 3차례에 걸친 태풍 및 폭우로 감

귤의 맛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고 경

기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주춤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출하연합회는 분석하

고 있다.

최근 도매시장 경락가격(11월 13

일 기준)을 보면 5㎏ 상자당 최저가

1300원에서 최고가 3만4000원으로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고가의

경우를 보면 평균가(6300원)에 비해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생산단계 부터 출하까지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조생감귤의 당도

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 11일 노

지 감귤 품질 조사에서 감귤 당도가

평균 9.6 브릭스로, 평년 9.7 브릭스

에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조사에서는

노지 감귤 당도가 6.8 브릭스 수준으

로 낮았다.

따라서 저급품 감귤(중결절과, 병

과, 대과 등)의 철저한 선별이 이뤄

져 품질이 우수한 조생감귤이 출하

되면 감귤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도매시장 출하

및 가격상황에 따른 가공용 감귤 유

통 손익분기점(3800원/5㎏)이하 출

하자에게 저급품감귤 가공처리 적극

지도로 유통비용 절감과 감귤출하량

조절을 해나가고, 감귤출하연합회

회원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

로 비상시 감귤 출하의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상승 기류의 유지를

위해 농가, 유통인 등 스스로 조생감

귤 출하초기에 저급품감귤 등의 철

저한 격리 등 품질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14일
코스피지수 2138.86

+16.41
▲ 코스닥지수 663.12

+1.27
▲ 유가(WTI, 달러) 57.12

+0.32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90.98 1150.02 1EUR 1313.35 1262.11

100 1096.11 1058.41 1CNY 174.86 158.22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6 경 제

길었던 가을장마와 잇따른 태풍내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던 감귤이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당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라일보 DB

올해산 감귤 그래도 희망은 있다


